
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6. 10. 4.(일) 배포 시 배포 2026. 10. 4.(일)

국내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10월 4(일) 연합뉴스, 「국내 펫푸드 시장 2.5조 규모…수입산 점유율 

통계는 ‘없음’」 기사에서 “국내 펫푸드 시장이 2조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는 2025년 추정치 기준 1,783백만 달러

(Global Market Insight), 한화로 약 2조4천억원 규모이고, 수입액(관세청 

통계)은 343백만달러, 한화로 약 4천6백억원 규모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 규모와 수입액 규모를 통해 수입산 사료 점유율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가능(‘25년 기준 약 19.2%)하나, 국내 시장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가 아님에 따라 해당 수치를 수입산 사료 점유율로 보기에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연관산업법」이 올해 3월 제정되었고, 정부는 해당 법을 근거로 

사료‧용품을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분류체계 

등을 기반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통계를 마련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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